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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과 목적

최근 국내 농업은 농업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촌의 성장동력은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태계의 변화와 FTA, DDA 농업 협상에 따라 예상되는 시장개방의 확대 및 국내보조의 지원 감축은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가

중시키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ICT와의 융복합을 통한 4차산업 혁명에 따라 농식품의 생산이 전문화와 자동화 시대로 변

화하고 있으며, 미래농업은 대기와 물, 환경, 토양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면서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응할 식품

산업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푸드테크(Food Tech) 산업은 식품(Food)산업과 기술(Technology)이 접목된 신산업으로서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 관련 분야의 기술적 발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푸드테크의 의미는 광의의 개념으로

서 농업의 신기술을 접목한 애그테크를 포함하며, 식품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첨단기술을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 식품산업의 가치사슬에서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방안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기

본방향을 설정하고,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전북 식품산업 여건에 맞는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2. 푸드테크 산업 관련 지역여건 분석

 1) 전북 식품산업의 현황 

2018년 기준 전북의 식품산업 출하액은 85,790억 원으로 전국 출하액의 9.3%차지하고 있으며, ′11년 이후 연평균 

4.5% 증가하고 있다.

※ 본 정책브리프는 전북연구원 정책과제로 수행한

    ‘전라북도 푸드테크 산업 여건분석 및 대응과제’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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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전북의 식품산업 사업체 수는 361개로 전국 사업체 수의 6.4%차지하고 있으며, ′11년 이후 연평균 3.5%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 전북의 식품산업 종사원 수는 18,891명으로 전국 사업체 수의 8.3%차지하고 있으며, ′11년 이후 연평균 

4.8% 증가하였다.

출하액, 종사자 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북 식품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식품산업 출하액의 제조업 내 비중은 전북은 20.8%로 강원(31.1%)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0년 대

비 5.1%로 비교적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식품산업 출하액 규모는 2018년 기준 8.6조 원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큰 수

준이다.

<국내 식품산업 지역별 출하액 현황>

<국내 식품산업 지역별 사업체 수 현황>

<국내 식품산업 지역별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십억 원, %)

        (단위 : 개,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구분
2011 2018

CAGR (′11~′18)
출하액 비중 출하액 비중

전국 70,208 100.0 92,013 100.0 3.9
전북 6,285 9.0 8,579 9.3 4.5

구분
2011 2018

CAGR (′11~′18)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전국 4,360 100.0 5,616 100.0 3.7
전북 283 6.5 361 6.4 3.5

구분
2011 2018

CAGR (′11~′18)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전국 176,729 100.0 226,915 100.0 3.6
전북 13,561 7.7 18,891 8.3 4.8

<전북 식품산업 출하액 기준 제조업 내 비중>    (단위 : 조 원, %)

주 : 식음료·음료 제조업(10인 이상)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구분
2010 2015 2018

출하액 비중 출하액 비중 출하액 비중

전국 63.7 4.8 83.9 5.9 92.0 5.9
전북 5.8 15.7 8.0 18.5 8.6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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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북 식품산업의 특징 

(1) 식품기업의 영세성
전북지역의 식품기업 중 영세업체(종사자 수 10인 미만) 비중은 92.0%로 경북 94.2% 다음으로 높으며 전국 91.1%보

다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식품기업 중 영세업체(종사자 수 10인 미만) 종사자 수 비중은 35.3%로 경기 29.4%, 충북 20.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전국 수준은 38.7%로 전국에 비해서는 다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영세업체 비중(2015)>

전북

경남

경기경북

강원 충북

충남인천

제조업 식품기업

제조업 식품기업

전북

경남

경기경북

강원 충북

충남인천

WP

RP

+

+-

-

성장잠재품목(3개품목)
성장품목(13개품목)

경쟁우위품목(8개품목)
정체품목(17개품목)

정체사양품목

성장잠재품목

: 전북특화작물

사양품목(28개품목)

양배추, 고추, 자두
밀, 메밀, 녹두,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파, 대파,

쪽파, 양배추, 땅콩, 기타특용, 수박, 오이

쌀보리, 옥수수, 수박, 총각무, 생강, 매실, 감귤, 화훼

팥, 호박, 고랭지무, 가을무, 마늘, 기타채소, 들깨, 약용작물, 감자,
상추, 참외, 토마토, 딸기, 무, 기타채소, 포도, 기타과수

논벼, 겉보리, 맥주보리, 콩, 기타두류, 고구마 ,봄감자, 가을감자,
참외, 딸기, 오이, 당근, 상추, 양파, 사과, 배 , 복숭아, 포도, 감,
단감, 기타과수, 참깨, 배추, 시금치, 호박, 풋고추, 대파, 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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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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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식품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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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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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충북

충남인천

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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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장잠재품목(3개품목)
성장품목(13개품목)

경쟁우위품목(8개품목)
정체품목(17개품목)

정체사양품목

성장잠재품목

: 전북특화작물

사양품목(28개품목)

양배추, 고추, 자두
밀, 메밀, 녹두,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파, 대파,

쪽파, 양배추, 땅콩, 기타특용, 수박, 오이

쌀보리, 옥수수, 수박, 총각무, 생강, 매실, 감귤, 화훼

팥, 호박, 고랭지무, 가을무, 마늘, 기타채소, 들깨, 약용작물, 감자,
상추, 참외, 토마토, 딸기, 무, 기타채소, 포도, 기타과수

논벼, 겉보리, 맥주보리, 콩, 기타두류, 고구마 ,봄감자, 가을감자,
참외, 딸기, 오이, 당근, 상추, 양파, 사과, 배 , 복숭아, 포도, 감,
단감, 기타과수, 참깨, 배추, 시금치, 호박, 풋고추, 대파, 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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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영세업체 종사자 수 비중(2015)>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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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기업의 낮은 부가가치율
전북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는 2018년 기준 2.5조원으로 경기 9.3조원, 충북 5.1조원, 충남 3.7조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광업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생산액에서 주요생산비(원재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연료비의 합

계) 차감한 것을 나타낸다.

 3) 전라북도 농업의 성장잠재력 

전북 작물의 성장품목은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품목으로 밀, 메

밀, 녹두,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파, 대파, 쪽파, 양배추, 땅콩, 기타특용, 수박, 오이의 13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전북 작물의 경

쟁우위품목은 성장잠재력은 떨어지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춘 품목으로 쌀보리, 옥수수, 수박, 총각

무, 생강, 매실, 감귤, 화훼의 8개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작물의 성장잠재품목은 지역의 경쟁력은 약하지만 전국적인 성장

추세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품목으로 양배추, 고추, 자두의 3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전북 작물의 정체품목은 성장잠재력과 경쟁력 중 어느 한 요인이 낮아서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대적인 기여도

가 점차 낮아지는 품목으로 팥, 호박, 고랭지무, 가을무, 마늘, 기타채소, 들깨, 약용작물, 감자, 상추, 참외, 토마토, 딸기, 무, 기타

채소, 포도, 기타과수의 17개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작물의 사양품목은 잠재력과 경쟁력 요인이 모두 낮아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품목으로 논벼, 겉보리, 맥주보리, 콩, 기타두류, 고구마, 봄감자, 가을감자, 참외, 딸기, 오이, 당근, 상추, 양

파,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단감, 기타과수, 참깨, 배추, 시금치, 호박, 풋고추, 대파, 쪽파의 28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전북 식품산업 부가가치 및 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 조 원, %)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구분
2010 2015 2018

부가가치 부가가치율 부가가치 부가가치율 부가가치 부가가치율

전국 22.7 36.3 30.9 37.4 34.0 36.8
전북 1.8 32.3 2.4 30.2 2.5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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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성장가능성 (2010~2018)>

주 1. TGD(총성장률 차분지수) : 잠재력 요인(WP), 경쟁력 요인(RP) 모두가 양(+)의 값을 가지면 성장품목으로 구분
주 2. TGD 지수가 양(+)이지만 잠재력 요인이 음(-)이고 경쟁력 요인이 양(+)이면 성장 잠재력은 작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큰 경쟁우위품목으로 구분
주 3. TGD 지수가 양(+)이지만 잠재력 요인이 양(+)이고 경쟁력 요인이 음(-)인 경우에는 경쟁력은 작으나 잠재력이 큰 성장품목으로 구분 
주 4. TGD 지수가 음(-)이지만 잠재력 요인과 경쟁력 요인 중 둘 중 하나가 양(+)인 경우에는 성장이 되지 않는 정체 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고, 모든 부호가 음(-)인 경우에는 사양 품목으로 구분

자료 : 저자작성 

구분 TGD WP RP                                                               품목

성장품목 + + +

식량작물(노지) 밀, 메밀, 녹두  
채소(노지)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파, 대파, 쪽파, 양배추 
과수(노지) -
특용작물(노지) 땅콩, 기타특용

시설재배 수박, 오이

경쟁우위품목 + - +

식량작물(노지) 쌀보리, 옥수수 
채소(노지) 수박, 총각무, 생강

과수(노지) 매실

특용작물(노지) -
시설재배 감귤, 화훼

성장잠재품목 + + -

식량작물(노지) -
채소(노지) 양배추, 고추

과수(노지) 자두

특용작물(노지) -
시설재배 -

정체품목 - +/- +/-

식량작물(노지) 팥

채소(노지) 호박, 고랭지무, 가을무, 마늘, 기타채소

과수(노지) -
특용작물(노지) 들깨, 약용작물

시설재배 감자, 상추, 참외, 토마토, 딸기, 무, 기타채소, 포도, 기타과수

사양품목 - - -

식량작물(노지) 논벼, 겉보리, 맥주보리, 콩, 기타두류, 고구마, 봄감자, 가을감자 
채소(노지) 참외, 딸기, 오이, 당근, 상추, 양파

과수(노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단감, 기타과수

특용작물(노지) 참깨

시설재배 배추, 시금치, 호박, 풋고추, 대파, 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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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푸드테크 산업의 필요성

건강과 환경 중심으로 소비시장의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체육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장하고 있는 대체육류는 식물성 고기(Plant-based Meat)이다. ICT 기술의 발달과 건강, 동물복지, 환경파

괴 등에 대한 관심 확대로 인해 대체식품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에 있어서 개인의 건강을 추구하고 친환경을 강조

하는 식품소비의 증대되고 있다. 

또한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식품산업의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능형 로봇, 기능성 나노소재, 바이오 플

라스틱, 기능성 식품 등 식품산업에서 IT기술 접목한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식품산업에서의 큰 흐름으로 볼 

때 친환경화, 에너지 절감, 다기능화, 스마트화 등은 산업 간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다. 새로운 신기술의 등장은 식품산업의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기술의 진화는 비용 구조의 변화나 새로운 수요의 창출로 연결되면서 부가가치 영역의 변화

를 유발하면서 기존 산업의 가치사슬의 변화를 일으킨다. 

전북

경남

경기경북

강원 충북

충남인천

제조업 식품기업

제조업 식품기업

전북

경남

경기경북

강원 충북

충남인천

WP

RP

+

+-

-

성장잠재품목(3개품목)
성장품목(13개품목)

경쟁우위품목(8개품목)
정체품목(17개품목)

정체사양품목

성장잠재품목

: 전북특화작물

사양품목(28개품목)

양배추, 고추, 자두
밀, 메밀, 녹두,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파, 대파,

쪽파, 양배추, 땅콩, 기타특용, 수박, 오이

쌀보리, 옥수수, 수박, 총각무, 생강, 매실, 감귤, 화훼

팥, 호박, 고랭지무, 가을무, 마늘, 기타채소, 들깨, 약용작물, 감자,
상추, 참외, 토마토, 딸기, 무, 기타채소, 포도, 기타과수

논벼, 겉보리, 맥주보리, 콩, 기타두류, 고구마 ,봄감자, 가을감자,
참외, 딸기, 오이, 당근, 상추, 양파, 사과, 배 , 복숭아, 포도, 감,
단감, 기타과수, 참깨, 배추, 시금치, 호박, 풋고추, 대파, 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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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업 성장가능성 분석 결과>

자료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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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개인화 서비스(Mass Personalization)과 대량 맞춤화(Mass Customization)의 확대로 확대되고 있으며, 식품

가공기기의 기술은 표준화, 모듈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반복 생산을 통해 대량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고 전문화 되고 있다. 식품 

빅데이터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민간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공

공부문에서는 식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영양성분, 식품안전, 식품 기능성 등을 중심으로 정보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제성장과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도입에 따라  국내 식품산업은 ① 

기술 측면의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② 산업 측면의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③ 사회 측면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한 식품산업

의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5대 유망식품에 대한 활력대책사업(2019.12)을 발표하

였으며 그 일환으로 식품산업의 R&D 부문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북에서는 ICT를 접목한 식품산업의 고도

화를 통하여 변화되고 있는 식품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4. 전라북도 푸드테크 산업의 추진전략 

 1) 대체식품 산업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첫째, 대체식품 원료 및 제품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로서 R&D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성 및 산업화를 고려한 대체식

품 원료를 개발 지원 필요하다. 대체식품의 기준규격과 기능성 안전성에 대한 평가 지원으로서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을 개

발하고 이를 식품기업에게 기술 이전 할 수 있는 전략 수립되어야 한다. 대체식품과 관련된 규격기준을 마련하고 알레르기

(allergy)가 예상되는 품목이 함유된 대체식품의 라벨 표시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대체식품의 기술이 개발되어 산업화까지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체식품 제품 개발은 중장기 

연구계획이 요구된다. 대체식품의 기술개발(R&D)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이전 및 거래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되어야 한다. 식품기업의 경우 영세하여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체식품 산업화와 사업화를 위하여 대체식품 기업이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투자 생태계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대체식품 제품 개발에는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세포배양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식품의 경우 안정성 검증과 위생안전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설비 장비들을 공동으로 대여하고 이용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동플랜트 설비를 갖춤으로서 대체식품 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야 한다. 더불어 식품기업의 영세한 여건을 고려하여 유통채널의 다양화하고 개발된 제품의 판로개척, 제품디자인의 개발, 홈

쇼핑 프로모션,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전희진·서환석,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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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마트 ‘식품가공공정 및 기기 실증센터’ 구축 

식품산업은 전통적인 제조공장의 생산기기 제조공정에서 벗어나 최첨단 식품기기를 개발하고 가정용·상업용 식품기기

가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160개 식품기업이 유치되면 생산시스템(기계, 플랜트 설치)에 대한 

지원기능이 필요하다. 센터의 역할은 영세한 식품가공제조 생산기업 지원으로 식품가공기기의 국산화율을 제고 할 필요성이 

있다. 센터구축의 주요역할은 중점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식품기기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기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며, 공정개선·시험생산·실증·인증, 기업지원, 식품가공기기 R&D, 인력양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한다. 

식품가공공정 및 기기 실증센터의 역할은 첫째, 안전 및 생산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식품가공기기센터는 식품가공기

기의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 품질, 생산률 정보를 수집하고 기기에 대한 품질인증 제공한다. 둘째, 모든 가공공정의 생산 

플랜트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실증단계에서 필요한 부품(초고압 살균기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셋째, 센서, 데이터 전송, 

멀티펑션(다기능기기) 등이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생산가공기기 보급사업과 빅데이터를 업체에게 제공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3)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R&D지원 및 산업화 

화석자원 플라스틱의 환경피해 및 자연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정부는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금지 등을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의 50% 감축을 목표로 플라스틱 대체재 확대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며, EU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

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고 2025년까지 식품 포장 플라스틱 25% 감축을 의결하는 등 세계적인 환경 이슈로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새만금 부지를 활용하여 생산하고 우수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하여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한다. 바이오매

스의 원료 가격의 30~50%를 운송비용이 차지하는 만큼 지역 내에서 일괄적으로 원료를 공급하고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전북의 경우 우수한 생산지로서 새만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 인프라 및 플라스틱 화학 소재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특화산업으로 육성한다. 새로운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로서 케나프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으며, 현재 초기 진입단계로서 기술적 및 산업적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케나프 기반 전 주기적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케나프 새만금 간척지 생산체계구축을 위하여 간척지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전용 품종의 육성이 필요

하다. 또한  원료 소재 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대학 및 산업체가 협업하여 생물학적·화학적 전환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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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수산 빅데이터의 지속가능 수익모델 구축 

미래 첨단기술의 기반인 농수산 분야(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빅데이터 관리 및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북 추진사

업과 민간에서 보유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 및 공유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는 ′19

년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10개를 구축하고 플랫폼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센터 100개 육성한다.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의 10개 분야 플랫폼은 시장 수요에 맞춰 데이터 가공·분석 및 유통기반을 제

공하고 센터는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생산하여 플랫폼에 공급하였다. 플랫폼의 기능은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를 위해 메타데이터 연계 표준화,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거래기능을 구현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한 곳에서 10개 빅데이

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쉽게 찾고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지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농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센터의 기본방향은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의 행정, 인력양성, 창업, 데이터 기

업 네트워크의 협업을 통하여 단기-중기-장기의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단기모델은 1년차에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2

년차 초기에 수익 발생을 목표로 한다. 중기모델은 단기 모델을 바탕으로 매출 센터와 규모를 확산시킨다. 장기모델은 지속 가

능성 확보, 데이터 간 연계성을 분석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규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데이터는 비료·농약 등 투입재(전방산업)과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후방산업을 포함한 농수산 프로세스 전 분야의 

농수산 전방위 데이터를 포함하며, 지역별, 부류별(경종, 축산, 수산), 재배방법별(노지, 시설), 라이프사이클별(농자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등 상호 밀집하게 연계되는 데이터들을 통합한다. 다른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의료, 금융 등 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기본방향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성도>

자료 : 전주정보화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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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및 농수산 유관기관 데이터 취합 제공과 특화 서비스 추가 개발 제공, 관리 및 운영주체 선정 후 농수산 빅데이터 플

랫폼 지원 조직 구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현 및 운영을 수행한다. 

<참고문헌>

김관수·김태희·이윤석(2016), 푸드테크 기반 식품산업의 발전방안, KREI 미래농정포럼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민정(2012), 바이오소재 활용기술 ‒ 바이오 플라스틱 중심으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김종원·조현명(2020), 전북지역 식품산업 현황, 특징 및 발전 방향, 한국은행 전북본부.

박미성·이용선·김경필·박시현·한정훈(2019),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 

                                                                                           대체축산식품과 3D 식품 프린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민·김용렬(2018), 대체 축산물 개발 동향과 시사점, 농정포커스, 170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정주(2016), 푸드테크(Food Tech)의 진화와 발전,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39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P
O

L
IC

Y
 B

R
IE

F


